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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하는 윤영관 교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7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

실에서 '2015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강원일보사와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대학교의 공동 주최로 열렸

다. 2015.10.7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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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강원일보사·강원발전연구원·강원대 공동 개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남북 정세를 진단하고 강원도 중심의 통일 역량 방안을 제시하는 '2015 평

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7일 오후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강원일보사와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대학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심포지

엄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통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윤영관 전 장관의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박철희 서

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창환 강원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윤 전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점진적인 통일이 바람직하나 급작스러운 변화의 가능성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

다"며 "통일한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설정하고 미국과 중국 간 균형외교가 아닌 중첩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2015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7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2015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강원일보사와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대학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2015.10.7 conanys@yna.co.kr

그는 또 "정치적으로 통일하더라도 남북주민들 간의 화학적 결합이 없으면 그 통일은 오래 지탱할 수 없

다"라며 "서독의 사례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도와 남북 간 구심력을 강화하고 통일 동력을 창

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이 변할 때까지 기

다리는 전략적 인내 정책은 비 전략적인 인내로 귀결될 공산이 커 재고가 요구된다"며 "더 미시적인 접근법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현진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에서는 남북관계와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

공원 조성을 위한 남북협력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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